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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마리아 레오네타 수녀는 하느님의 좋으심을 신뢰하고 부활을 믿으며 엄청난 인내로 견디었던 긴 

병고 끝에 창조주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돌려드렸다.  

게르트루드 길리센은 4명의 형제와 함께 종교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근심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다음 부퍼탈-엘버펠드에서 가정 경제를 위한 3년 과정의 직업 학교에 

다녔다. 이 시기에 교육자가 되고자하는 소망이 무르익었다. 전쟁 초기에는 부퍼탈-엘버펠드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의 어린이 집에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활용했다. 이후에 

레클링하우젠에서 1년 과정을 마치고 국가 공인 유치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어린이 집에서 일하는 동안 노틀담 수녀들도 더 잘 알게 되어 1944년 8월 15일에 알렌에서 

입회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서원 이후에는 50년 이상을 다양한 장소에서, 특히 올덴부르그 뮨스터란드의 교육과 사회 

기관에서 사도직을 행했다. 클로펜부르그의 장트 빈첸츠하우스에서 특수 교육을 요하는 아이들은 

수녀에게 특히 중요했다. 교육학적 물음에 대한 수녀의 관심은 대단했다. 훼히타에서는 지역 

본당이 소유로써 갓 설립된 몬테소리 어린이 집의 운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관에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수녀는 몬테소리 연합회가 주관하는 특별 고등 교육을 통해 

몬테소리 교육자 자격을 취득했다. 수녀는 원활한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갔고 부모들에게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몬테소리 교육법을 소개해 주었다.     

마리아 레오네타 수녀는 자연스러운 교육학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어린이나 교직원이나 

수녀가 있는 자리에서는 자신이 받아들여진다고 느꼈고 편안히 여겼다. 

그 외에도 수녀에게는 거듭해서 분원 책임자 역할이 맡겨졌다. 수녀는 개방성과 친절, 관심을 

가지고 수녀들에게 다가갔다.  

2000년, 마리아 레오네타 수녀는 누려 마땅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이제 훼히타 본당에서 방문 

사도직을 하면서 시간을 활용했다. 멋진 서예체 글귀를 작성할 때면 뛰어난 미적 감이 드러났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2009년 훼히타 마리엔하인 수녀원의 살루스로 이전했다.   

2017년 9월에는 코스펠드 안넨탈 수녀원의 살루스로 옮겨왔다. 기력이 약해지면서 어떤 

도움이든 감사히 받아들였다. 수녀는 고요히 죽음을 대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100년간의 삶에서 

당신과 함께 하고자하는 갈망을 채워주셨다고 확신한다.  


